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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은그림찾기 정답

연예

그룹 방탄소년단(BTS)이‘버터’로 미국 빌보드 싱

글 차트‘핫 100’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. 한

국 가수 노래가 이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한 건 

BTS가 처음이다.

빌보드가 지난 14일 발표한 6월 둘째주‘핫 100’ 

차트에 따르면, 지난달 21일 발표된‘버터’가 3주 

연속으로 1위를 지켰다. 앞서 BTS가 지난해 발표한 

‘다이너마이트’는 1·2주차에 1위를 기록하고, 3·4

주차에 2위로 물러선 뒤 5주차에 다시 1위에 올랐

그룹‘세븐틴’이 미국 ABC 간판 토크쇼‘지미 키

멜 라이브!(Jimmy Kimmel Live!)’에 출연한다.

지난 16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

면, 세븐틴은 이달 23일 방송되는‘지미 키멜 라이

브!’에 출연해 미니 8집‘유어 초이스(Your Choice)’

의 타이틀곡‘레디 투 러브(Ready to love)’무대를 

펼친다.

‘지미 키멜 라이브’는 에미상 수상 코미디언 지미 

키멜이 진행하는 인기 토크쇼다. 빌리 아일리시, 위

켄드, 마룬 파이브, 마일리 사이러스, 그웬 스테파

니, 24k골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출연했으며 

세븐틴은 처음으로 이 쇼에 출연한다.

세븐틴이‘지미 키멜 라이브!’에서 선보이는‘레

디 투 러브’는 미니 8집의 타이틀곡이다. 감각적인 

신스 베이스와 타격감 있는 비트가 매력적인 R&B 

기반의 팝 장르다.

다. BTS의‘핫 100’1위 기록은‘다이너마이트’(3

회), 피처링 참여곡‘새비지 러브’리믹스(1회), 한국

어 곡‘라이프 고스 온’(1회)에 이어‘버터’(3회)까

지 모두 8회로 늘었다.

방탄소년단은 트위터 계정에“3주 연속 빌보

드 1위라는 믿기지 않는 대기록을 만들어주신‘아

미’(BTS 팬클럽)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”라고 인

사를 전했다.

‘핫 100’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다운로드 판매

량,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

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.‘버터’

는 높은 음원 다운로드 판매량을 유지한데다 라디

오 청취자 증가에 힘입어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.

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 가수 올리비

아 로드리고의‘굿 포 유’는‘버터’에 려 3주 연

속 2위에 머물렀다.‘굿 포 유’는 스트리밍 횟수가 

4,210만회로‘버터’(1,540만회)를 앞섰지만, 다운

로드 횟수는 1만1,100회로‘버터’(13만8,400회)에 

크게 못 미쳤다.

플레디스는“세븐틴 특유의 역동적인 멜로디가 

인상적인 곡인 만큼 현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것”

이라고 예상했다.

앞서 세븐틴은‘제임스 코든쇼’,‘켈리 클락슨 

쇼’,‘엘렌 드제너러스 쇼’등 미국 인기 프로그램

에 연이어 출연하며 미국에서의 유명세를 이어가

고 있다.

BTS ‘버터’ 빌보드 3주 연속 1위
…한국 가수 최초

세븐틴, ‘지미 키멜 라이브!’ 출연 

WT 시범단, ‘아메리카
갓 탤런트’ 준준결승 진출

세계태권도연맹(WT) 시범단이 미국 NBC의 인기 오

디션 프로그램인‘아메리카 갓 탤런트(America’s Got 

Talent)’에 출연해‘골든 버저’를 획득하고 준준결승

에 진출했다.

WT에 따르면 지난 4월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에 있

는 패서디나의 오디토리엄에서 촬영한 WT 태권도 시

범단의 영상이 지난 15일 미국 전역에 방영됐다.

WT 시범단은 지난해 1월‘이탈리아 갓 탤런트’에서 

골든 버저를 받고 결선에 진출했고, 이 영상을 접한 아

메리카 갓 탤런트 측의 거듭된 출연 요청으로 이번 무

대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날 미국인 단원 6명을 포함한 WT 시범단 22명은 

3분 30초 동안 무대를 꾸몄다. WT 시범단은 역경과 

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제어하고 방어할 방법을 터득

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

를 강력한 발차기와 고난도 격파 시범 등에 담아 펼

쳐 보였다.

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웰, 소피아 베르가라, 하이디 

클룸, 하위 멘델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고 공연이 끝

나자 기립박수를 보냈다. 심사위원들은“이런 공연은 

평생 본 적이 없다.”고 한목소리를 냈다.

심사평이 끝나자마자 영화배우이자 진행자인 테리 

크루스는 무대에서 심사위원석으로 바로 내려와“이

것은 용기, 자신감, 상호 존중에 관한 것”이라며 주저

하지 않고 골든 버저를 눌렀다. 골든 버저를 받으면 바

로 준준결승 단계로 진출한다.

준준결승은 8월 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결승

전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.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다.

▲ 공연하는 WT시범단. 사진=WT

▲ 세븐틴. 사진=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

▲ 그룹 방탄소년단(BTS). 사진=박히트뮤직 제공


